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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SNS상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SNS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보 진정성에 주목하여, SNS상에서의 상호작

용 정도와 지각된 정보 진정성의 관계를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NS상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SNS상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 표현 욕구는 증가하였으며(가설 

1), 이러한 정체성 표현욕구는 다시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상호작용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가설 2). 가설 3의 검증에서는 SNS상에서 지각한 높은 사회적 지지감이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4에서는 SNS상에서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가 제공

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지각하는 진정성 수준도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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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s(PSS) in SNS 

on SNS interaction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look for the effect of SNS interactions 

on the expected level of information authenticity perceived by information us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PSS on the desire for self-identity presentation is 

significant(Hypothesis 1 accepted). It also reveal that the desire for self-identity presentation 

positively affect SNS interactions (Hypothesis 2 accepted). And the effect of PSS on the SNS 

interactions is positively significant(Hypothesis 3 accepted). Finally, the degree of SNS 

interactions positively affect the expected level of information authenticity perceived by 

information users(Hypothesis 4 accept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tend scope of 

research which is related with PSS. Especially, present study emphasize the difference between 

offline PSS and online PSS. And this study make clear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s at 

work between online PSS and SNS interactions, unlike preceding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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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

에 순응함으로써 해당 사회와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대

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려 하며, 다른 구성원들로부

터 관심과 애정을 받아 자신의 자존감도 유지하려고 한

다. 사람들이 지각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애정, 관

심, 후원 등을 사회적 지지감 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s)라고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 관심과 지지를 주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개념으로[1],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매

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

해 확인하고 또 교환하게 된다. 오늘날은 SNS가 일상

적 커뮤니케이션 경로인 만큼 SNS가 사회적 지지의 유

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NS는 

현대인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

환하는 경로이다. 따라서 서로 간의 사회적 지지가 유

통되는 경로라고도 할 수 있다[2][3].

한편 이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오

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

한 사회적 지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정민과 정

남호[4]는 Granovetter[5]의 연구를 빌어, SNS 환경에

서는 비교적 약한 관계 (Weak Tie)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지배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면

대면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 책임과 지속성이 있는 오프

라인의 사회적 지지와 달리 비대면 상황에서 “추천하

기”, “좋아요”, “퍼가기” 등에 대한 마우스 클릭만으로

도 지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인 만큼, SNS 환경에서 

형성된 사회적 지지는 약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약한 관계의 온라인 

사회적 지지감은 오히려 낮은 감정적 애착으로 인해 객

관적 피드백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가 가능

하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3 수정인용]. 뿐만 아니라 오

늘날 SNS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로서 제공하는 

가치는 과거 커뮤니케이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될 때와 

같은 낮은 수준의 감정적 교류나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

다. 텍스트 중심의 CMC환경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멀

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해 충분한 감정정보의 전달이 가

능한데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적 

이용 편리성은 상시적인 감정, 의견, 주장의 표현과 공

감 등을 통해 매우 결속력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지지를 부족

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확대

를 위해 비대면 환경인 SNS에서의 사회적지지 획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SNS를 통한 자신의 표현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자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6][7 수정인용].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증가가 오프라인 접

촉과 소통을 줄이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소외감이나 외

로움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향후 SNS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지각하

는 사회적 지지감을 높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 증대

와 이용자의 정체성 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SNS 환경에서 사람들

이 실제 지각하는 온라인 사회적 지지감이 SNS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욕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

치는지, 나아가 온라인 사회적 지지감과 정체성 표현욕

구가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키는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SNS상에서

의 상호작용 정도가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보 진정성 관

점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 간 관계 형성과 발

전에 있어 진정성은 중요한 촉진요소라는 점에서, 자신

이 SNS상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진정

성 평가(기대)는 이후의 관계발전을 효과적으로 예측하

는 변수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SNS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

거나 관리하려는 욕구가 있다[8]. 다시 말해 SNS 이용

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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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

들로 부터의 관심과 지지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이른

바 사회적지지[1]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결과물로 제

공되는 긍정적 자원[9]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우

호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즉, 사회

적 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더 오

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다. 특히 SNS 

환경에서는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자기표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 자기표현(Selective Self Presentation)

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따라서 SNS상에 자신에게 우

호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이들과의 우호적 

관계 강화와 지속을 위해 자신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욕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김동태와 이은영[10]은 이와 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정도가 클수록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표현하려는 욕구도 증가함을 실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으로 한정지은 김동태와 이은영

[10]연구와 달리 전체 SNS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지

각하는 SNS상에서의 사회적 지지감이 증가할수록 

SNS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욕구도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1. SNS상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SNS상에서의 자기 정체성 표현욕구가 증

가한다.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는 관계 상대에 대한 신뢰가 필

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신뢰는 또한 상대에게 자

신의 진정성을 인식시킬 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와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에게 자신의 본 모습인 자기 정체성을 일관되게 나

타내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진정성을 지각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철모 등[11]은 온라인에서의 정체성 표현욕구가 증

가할수록 지식공유의 즐거움도 증가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정체성 표현 욕구는 이용자들의 SNS에 대한 애착

과 소속감 즉 SNS 관여를 높임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

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신

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자신

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SNS 이용에 

대한 애착 등 SNS 관여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외에

도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새봄 등[12]의 연구

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노출 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김동태와 이은영

[10]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체성 표현 

욕구가 증가할수록 페이스북 기업페이지에서의 정보공

유 의향이 증가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SNS 이용자들의 정체성 표현욕구

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변수들로는 지식공유, SNS 관여, 

자기노출, 정보공유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SNS상에

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상에서의 정체성 표현 욕구가 증가할수

록 SNS상에서의 상호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SNS상에서의 자기 정체성 표현 욕구가 많

을수록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증가한다.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정보, 지식을 공

유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SNS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잘 드

러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

람의 의견에 댓글을 자주 달고, 마음에 드는 내용들은 

“추천하기”, “퍼가기”, “좋아요”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

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SNS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가 속해 있는 SNS 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해서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SNS상

에서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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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주변으로 부터의 지지와 

후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인 만큼, 사회적 지지

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성향도 있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이상적 상태에 있다고 과대평가하기 때

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인식

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성향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우월적인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

는 경향이 있다[13][14]. 김동태[14]는 나르시시즘적 성

향이 강할수록 SNS상에서 자기노출이 많음을 실증하

였다. SNS상에서 자기노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활발한 댓글을 달고,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행위 즉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오프라인에서의 사

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오프라인 사회에

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

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

이나 온라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6][7]. 오프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지지감을 

온라인에서 경험하게 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에서의 상호작용을 더욱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 SNS상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구철모 등[11]은 SNS 이용자들이 SNS에 관여하는 

동기가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관계를 확장하고 소속

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SNS 이용자들의 

SNS 관여정도가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을 실증하였다. 최세경 등[15]도 SNS를 통한 상호작용

이 증가하거나 SNS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SNS 이용 

후 실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한상연 등[16]은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

위가 SNS 이용 후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동태와 이은영[10]은 페이스북 기업

페이지의 공유의향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브랜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고하

고 있다. SNS를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

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SNS를 통한 대인관계 형

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우호적 대인관계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에게 신뢰

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신뢰는 자신의 진정성을 인식시

킬 때 획득할 수 있다. SNS상에서의 진정성과 관련해

서 이경렬, 정선호[17]는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 지각

한 진정성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을 실증하였으며, 이경렬[18]은 SNS에 대한 진정성

과 기업의 공중관계성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노출은 다른 사

람들과의 신뢰감 형성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며, 특히 개방형 SNS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은 자기노출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20]. SNS상에서의 자기노출이란 SNS상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SNS상에 자신의 주장, 

의견뿐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하는 개념

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먼

저 드러내는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는데[21], 이는 자기

노출이 많은 상대로부터 진정성을 더 많이 지각하기 때

문으로 이해된다. 김동태와 이은영[10]은 페이스북 기

업페이지에서 기업의 자기노출 정도가 많다고 지각할

수록 이용자들이 기업의 진정성을 높게 지각하여 기업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려는 의향이 증가함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사람들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업-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에

서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의 진정

성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동태[14]는 SNS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대

상의 연구를 통해 SNS에 제공하는 정보에서 자기노출

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

다. SNS상에서 자기노출이 많다는 것은 SNS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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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활발한 정보, 지식교류와 정보

공유, 전파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제시하는 방

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상에서 활발하게 상호

작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해 다

른 사람들이 진정성을 높게 지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4.  SNS상에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지각하는 자기정보의 진정성을 높

게 기대한다.

이상의 가설들을 정리하여 나타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4개의 연구가설 검증에 가장 적합한 실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이를 활용한 구

조방정식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

인 SNS환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할 필요

가 있었다는 점과 다양한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측정

오차까지 고려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

방정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개념 측정문항으로 14개 측

정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을 통해 2개 문항을 제외하고 12개 측정문항을 도출하

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개 대학의 경영학 

전공수업 시간에 담당교수가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지

를 배포하고 응답자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직접 응답하

게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나타났다. 설

문조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유는 대학생들

의 SNS 사용량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다 다양한 SNS 이용경험과 다양한 이용목적까지 가지

고 있고 설문응답에 가장 긍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수거된 설문지들은 불성실 응답자(미응답 다수자, 

특정 응답에 불성실하게 편향된 응답자 등) 선별과정을 

거쳐 모두 9부의 설문이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147부의 

유효표본1)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본구성은 남자 92명

(62.6%), 여자 55명(37.4%), SNS 이용 햇수는 3년 이하

인 사람이 65%인 가운데 평균 이용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수

구성개념 측정항목 관련연구

정체성
표현 욕구

좋은 인상 주고싶다
내 이미지 강화하고 싶다
바람직한 인상을 주고싶다

구철모 등(201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삶의 어려움 나눌 친구 있다
정서적 도움 줄 친구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있다

이경탁 등(2013)

SNS
상호작용

댓글을 잘 단다
내 감정을 자주 전달한다
여러 정보를 잘 퍼나른다

최세경 등(2012)

자기정보
진정성 
평가기대

내 정보 진실성 지각 기대
내 정보 진정성 지각 기대
내 정보 신뢰성 지각 기대

이경렬,정선호(20
13)

표 1. 구성개념 및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성개념들의 측정은 모두 다항

목의 측정변수들을 이용하였다. 먼저 SNS상에서 지각

한 사회적 지지는 이경탁 등[20]의 연구에 기초하여 3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SNS상에서의 정체성 표

현 욕구는 구철모 등[11]의 측정항목을 기초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SNS상에서의 상호작용 정도는 

1) Jorskog와 Sorborn(1989)의 표본크기 결정원칙에 의하면 측정변수

가 12개 미만일지라도 200개 이상의 표본사이즈는 필요함. 표본사이

즈 부족에 따른 표본오차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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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경 등[15]의 연구에서 사용한 3가지 측정척도를 동

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자기정보 진정성 평가 기대는 이

경렬, 정선호[17]의 연구에서 사용한 페이스북 진정성 

평가 척도를 수정하여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4개 구성개념별 측정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3.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은 대표적 내적일관성 지

표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계수

산출 결과 [표 2]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별 측정항목들

에서 0.7 이상의 Cronbach Alpha 계수가 나타나 모든 

측정항목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음을 확

인하였다[22]. 측정의 타당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실시하였고, 역시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 검증에서 χ2 값이 

유의하게(χ2 48)=89.609, P=0.000) 나타나 적합 기준에

는 부합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표로 알려

진 다른 적합도 지수들로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들 적합도 지수들은 GFI=0.915, NFI=0.937, 

IFI=0.970, TLI=0.958, CFI=0.969, RMSEA=0.077 등으

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 기준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23]. 여러 적합도 지수들 중 χ2값, CFI, 

RMSEA 등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적합도 지수들이며, 적합도 지수 값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고 경

험적 기준치가 준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u and 

Bentler[23]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인 0.9 이상

(RMSEA<0.05)를 준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였

다. 

또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인 λ 적

재량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든 구성

개념별 측정항목들의 수렴타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 검증에서는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Φ계수의 신뢰구간(Φ±2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아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에도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는 [표 3]의 구성개념 간 Φ 메트릭스에 제시하였다.

구성
개념

측정 변수
λ

적재량
S.E

Cronbach
alpha

정체성
표현 욕구

  좋은 인상 주고싶다
내 이미지 강화하고 싶다
바람직한 인상을 주고싶다

0.913*

0.969*

0.934*

0.051
0.044 0.956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삶의 어려움 나눌 친구
정서적 도움 줄 친구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있다

0.874*

0.900*

0.836*

0.085
0.085 0.903

SNS
상호작용

  댓글을 잘 단다
내 감정을 자주 전달한다
여러 정보를 잘 퍼나른다

0.724*

0.778*

0.731*
0.129
0.140

0,787

자기정보
진정성 
평가기대

내 정보 진실성 지각 기대
내 정보 진정성 지각 기대
내 정보 신뢰성 지각 기대

0.786*

0.904*

0.945*
0.090
0.098

0.909

 * p<0.01  
  χ2(48)=89.609(P=0.000), GFI=0.915, NFI=0.937, IFI=0.970, 
  TLI=0.958, CFI=0.969, RMSEA=0.077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체성
표현 욕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

SNS
상호작용

지각된
사회적 지지

0.412
(0.262)

SNS
상호작용

0.533
(0.231)

0.382
(0.228)

자기정보
진정성 
평가기대

0.518
(0.203)

0.435
(0.209)

0.549
(0.185)

(    ) S.E

표 3. 구성개념간 Φ 메트릭스

       

4.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모델에 대한 분석은 AMOS 17.0을 이용한 공

변량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모델에 대한 χ2검

증 결과 χ2(50)= 105.641 (p= 0.000)로 비록 유의하게 나

타났지만, 모델의 다른 주요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GFI=0.897, NFI=0.926, CFI=0.959, TLI=0.946, 

IFI=0.959, RMSEA=0.087 등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

타나 전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23]. 또한 본 연구의 4개 가설에 대한 검증에서는 

[그림 2]와 같이 4개 가설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들이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나 4개 가설 모두를 채택할 수 있었다. 

가설검증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설 1

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SNS상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SNS상에서의 정체성 표현욕구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SNS상에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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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표현욕구가 높아질수록 SNS상에서의 상호작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분석결과 예상대로 두 

구성개념 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설 3의 검증에서도 당초의 예상대로 SNS상에서 지

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SNS상에서의 상호작용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가설 4의 검증에

서는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자기가 제

공하는 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진정성 평가에 대한 

기대수준도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는 S.E
χ2(50)=105.641(p=0.000),GFI=0.897, NFI=0.926, CFI=0.959, 
TLI=0.946, IFI=0.959, RMSEA=0.087, ** p < 0.01,  * p < 0.05

그림 2. 실증모형 분석결과

가설
경로
계수

Standard 
Error

p-value 결과

1 0.411 0.083 p<0.01 채택
2 0.489 0.076 p<0.01 채택
3 0.234 0.071 p<0.05 채택
4 0.615 0.102 p<0.01 채택

χ2(50)=105.641(p=0.000)
GFI=0.897, NFI=0.926, CFI=0.959, TLI=0.946, IFI=0.959, 
RMSEA=0.087

표 4. 가설검증 결과

 

Ⅳ.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SNS가 사람들 사이의 사실상 일상적 커뮤

니케이션 경로라는 점에서 SNS상의 상호작용이 수행

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SNS상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

지감과 구별되는 온라인상의 사회적 지지감을 상정하

고 SNS상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SNS상의 상호작

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서는 커뮤니케이션 되는 정보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성 정도와 커뮤

니케이션 되는 정보의 진정성 지각 간의 관계를 정보 

제공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NS 상호작용과 사회적지지 관련 기존 연

구들에 근거하여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구조방정

식을 활용한 가설검증 결과 4개의 가설들 모두 예상한 

방향과 내용대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SNS

상에서 사회적 지지감을 많이 느낄수록 SNS상에서 자

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 표현 욕구는 증가하였으

며(가설 1), 이러한 정체성 표현 욕구는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상호작용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또한 SNS상에서 지각한 높은 사회

적 지지감은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 3),  SNS상에서의 상

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지각하는 진정성 수준을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는 오프라인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온라인(특히 SNS)에서의 사회적 지

지감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본 데 있다.  SNS가 사람

들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로 자리를 잡았고 비대

면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나

아가 SNS 등 소셜미디어 이용만으로도 사회적 지지감

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25]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

지가 SNS상에서 수행하는 관계적 역할을 규명하는 것

은 의미가 있다. 특히 부족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결과변수로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SNS상의 상호작용 정도와 온라인에서의 정체성 표현 

욕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감의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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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호작용이  주목받고 있고 이의 주요 선행변수로 

사회적 지지감의 긍정적 역할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의는 SNS상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감

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사회적 지지감이 상호작용 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데 있다. 이는 오프

라인 대인관계에서의 불만이나 소외감 해소를 위해 

SNS상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세 번째 의의는 기업의 SNS 마케팅에 방향을 제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SNS 상호작용

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비록 SNS환경에서의 소

비자 간 상호작용이 기업의 직접적 매개역할 없이도 발

생할 수 있지만[26], 페이스북 브랜드페이지를 운용하

는 기업은 자사 브랜드페이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자

사 페이지를 공유하고 지인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도록 

해당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SNS상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감이 증가할수록 이용

자의 정체성 표현 욕구와 SNS상에서의 상호작용 정도

를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과 같은 전형적인 SNS 제공 기업들은 더 많은 

가입자 확보와 지속적 유지를 위해 이들이 자사 SNS상

에서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는 메뉴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좋아요”, “추천하기”, “별 개

수” 등은 사회적 지지감을 객관화 시켜 알기 쉽게 제공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별 정보 중심으로 이용자 보다

는 특정 정보에 대한 평가라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

지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평

가를 바탕으로 이용자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객관

화되어 쉽고 빈번하게 제공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특정 SNS가 아니라 응답자들이 현재 가장 

자주 이용하는 각자의 SNS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로 인해 SNS마다 가지는 특성인  개방성, 서비스 특징, 

가입자 규모, 정보공유 방법 등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일지

라도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과 이용 빈도는 다

를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

지감과 상호작용 정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대인관계 선행요인으로 측정한 

자기 정보의 진정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기대가 

예측한 것처럼 실제 대인관계의 선행요인으로 역할하

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정보 진정

성이 긍정적 대인관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

나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지각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

보 진정성이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대인관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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